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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가 지역의 자산인 바다로 어민들

을 유치해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공을 들이고 있다

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연근해에

서 장어통발 주낙 오징어잡이 배들로

선단을 이뤄 조업하고 있는 부산 통영

여수 등에서 온 어민들을 완도항으로 유

치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불

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

현재 주낙과 통발(장어 문어)선은 연

중 조업 중이며 오징어선은 69월 트롤

선(돔 우럭 농어 등)은 9월부터 이듬해

4월까지 주로 조업을 벌인다

최근에도 오징어 선단 30여척이 매일

입출항하고 고등어 선단은 매주 완도항

을 근거지로 입출항하고 있다

완도군은 2015년부터 이들 선단주와

간담회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해왔다

최근에도 수협측에 협조를 받아 주말까

지 해상과 육상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있

으며 식수와 얼음도 공급하고 있다

선박 1척이 입항해 조업 기간 쓰는 비

용은 2400여만원 안팎에 달한다는 게 완

도군 분석이다

완도군은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지난

3년간 유류비 숙박 식비 등으로 5100억

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뤄진 것으로

분석했다

완도군은 또 하역 선별 작업 등으로

43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고

이에 따른 인건비로 매년 61억원이 주민

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

완도군 관계자는 더 많은 선단을 유

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

이라며 외지 선단이 완도항에 안전하게

입출항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

바지선선석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하겠

다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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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산(孤山) 윤선도가 머물던 조선시대

대표적 정원림인 부용동(芙蓉洞) 원림(園

林)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

완도군은 명승 제34호로 지정된 보길면

부황리 일대 윤선도 부용동 원림의 세계문

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 등을 담

아낼 학술용역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

완도군은 6개월간 한국교원대에 학술

용역을 의뢰 보길도 윤선도 원림을 비롯

완도 섬 지역 독특한 자원에 대한 세계유

산적 가치를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

윤선도 원림은 고산이 1637년부터 1671

년 죽을 때까지 13년간을 머물던 곳으로

어부사시사(漁父四時詞)등 많은 한시(漢

詩)를 남긴 곳으로 유명하다

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어부사시사는

고산의 천재성이 빛나는 걸작으로 꼽힌다

원림은 부용동 계곡의 자연지형을 이용

해 조성된 세연정(洗然亭)을 중심으로 격

자봉밑의 낙서재(樂書齋) 동천석실(洞天

石室) 곡수당(曲水堂) 등 수십만평의 산림

을 아우른다

이 곳은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

통해 정원 조성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

곳으로 평가받고 있다

완도군은 또 고산이옥구슬구르는 소리

가 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낭음계(郞吟

溪) 고산유고에 수록된 오운대(五雲臺)

독등대(獨登臺) 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

등재 가치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

군은 보길도 원림의 경우 인간과 환경

의 상호작용하는 대표사례 무형유산과

의 연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부

합하는 면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

있다는판단이다

완도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

월 문화재청에 세계유산잠정목록으로올

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추

진 계획과 일정을검토키로 했다

완도군 관계자는 보길도 원림을 세계

문화유산으로 등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

해야할 중요한 유산임을증명하고 지역민

들과 함께보전계승 발전시켜나갈수 있

도록힘을쏟겠다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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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선도어부사시사산실

보길도원림 세계유산추진

고산1637년부터 13년 생활

세연정중심수십만평산림

자연+인공미 높은 경지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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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군새 CI마스코트공개

정유재란 당시 노량해전에서 물러나는

왜군을 끝까지 쫓아 물리친 이순신 장군

과 명나라 진린(陳璘) 장군은 400여년이

지나 해후할 수 있을까

완도군이 두 장군의 자취를 한 자리에

모으는 사업을 추진눈길을끈다

3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완

료를목표로 고금면 충무리묘당도 일대에

서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

있다

85억원을 들여 조성할 공원에는 두 장

군의 동상 관왕묘 전시영상관 등이 들어

설 예정이다 현재핵심 사업 가운데하나

인 관왕묘 건립(재건)을 위한 실시설계가

진행중이다

완도군은내년 하반기에는 관왕묘건립

공사와 전시영상관실시설계 용역을 발주

할 방침이다

고금면묘당도 유적지는임진왜란과 정

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본영을

둔곳으로 진린장군이 관우의신주를종

묘에 모시려고 관왕(관우)묘를 조성한 곳

이기도 하다

관왕묘는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명나

라 군사들에 의해각지에 건립됐으며 현재

는 서울 동관왕묘가 가장 유명하다

진린장군은 고금도를떠나면서 관왕묘

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기기도 한 것

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금도 관왕묘는

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로 바뀌었

다 최근에야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

관왕묘비만 남아있다

진린 장군의 관왕묘 흔적은 남은 것도

사라진 것도 아닌모호한 상태에 있다

완도군측은두장군의 업적을 기릴기념

공원을 조성 역사를 바로 알리는 교육 현

장이자 중국인을 위한 관광지로도활용할

계획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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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재란명장들 400년만의해후?

완도군 이순신명나라진린장군공원사업추진

완도군 고기잡이배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

해남군 CI(도시통합이미지)가새롭

게 바뀌었다

해남군은 지난 28일 군민광장에서

해남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상징마크

와 마스코트 등을 소개하는 CI 선포

식을 개최했다

새 상징마크는 한반도의 모습에 해

남군의 위치를쉼표로 표시 한반도의

시작이자 끝인 해남의 지리적 특성을

형상화했다 또 해남군을 의미하는

ㅎ을 횃불의 이미지와 결합 진취적

기상을 표현하려 했다

마스코트 땅끝이와 희망이도 소개

됐다 땅끝이는땅끝에서행복의싹을

틔우는 땅의 요정 희망이는 희망의

꽃을 피우는 희망의 요정으로 각각 황

토색과녹색의 한반도를형상화했다는

설명이다

해남군은 공식 문서 각종 서식 홍

보용 아이템등에폭넓게활용할 예정

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@

선원들이연근해에서잡은오징어를하역하고있다 완도군제공

선박 1척 조업비 2400만원

3년간 5100억원 경제효과

어민건의사항수렴등총력


